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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제29차 회의 결과
-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관련 통합교과 신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간 확대(102→136시간)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결정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4월 26일(금) 16시에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교육부의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국교위는 지난 제28차 회의('24.4.12.)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안건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요청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개정 추진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한 실질적인 신체활동 보장 가능 여부, △교과 분리에 

따른 기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추가적인 개편 방향, △신체활동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의결은 표결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의결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결 사항>

1.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여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의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

(102 → 136시간)하여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3.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4.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초 1, 2 신체활동) 찬성(9명), 반대(2명), 기권(2명), 중도 이석에 따른 표결 불참(4명)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찬성(9명), 반대(2명), 기권(3명), 중도 이석에 따른 표결 불참(3명)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

하였다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오늘 결정에 따라 향후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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